
젠더폭력 예방 및 대응정책

서울시 젠더폭력 현황 및 대응



1인가구 안심장비 지원
서울시는 1인가구와 스토킹 범죄 피해자 등 취약가구의 범죄예방 및 안전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서울시는 25개 전 자치구에서 매년 약 2천개 내외의 

안심장비 설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각 자치구별로 신청방법과 신청기간이 다르므로 상세한 내용은
<서울시 1인가구 포털> 혹은 각 자치구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2021 2022 2023

<서울시 1인가구 안심장비 지원 수>

2,455

1,876

(단위: 건)

2,218



서울시는 여성, 청소년 등의 안전 취약계층과 안전한 귀가를 원하는 모든 서울 

시민을 대상으로 안심귀가 스카우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 

서울시 25개 전 자치구 334명의 안심귀가 스카우트 대원이 활동했으며, 

124,001건의 안심귀가를 지원했습니다.

안심귀가 스카우트

* 안심귀가 스카우트는 서울 안심이앱을 통한 사전예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2021 2022 2023

500

340 334

이용실적

스카우트 인원

<서울시 안심귀가 스카우트 이용현황>

177,805

123,239 124,001

(단위: 건, 명)



서울시는 1인가구 밀집지역, 다가구·

다세대주택 밀집지역에 무인택배함을 

설치하여 낯선 사람을 대면하지 않고 

안전하게 택배를 수령할 수 있도록 

서울시 25개 전 자치구에 매년 250개 

이상의 안심택배함을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심택배함

2021 2022 2023

258
271

257

(단위: 개)

서울시 
안심택배함 설치 수



서울시는 온라인에서 범람하는 성매매 광고를 근절하기 위해 '서울시 

인터넷 시민감시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년 10만 건 이상의 온라인 

성매매 알선·광고 등을 감시하고 신고하는 성매매 방지활동을 통해

불법·유해정보가 성착취로 연결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인터넷 시민감시단

2021 2022 2023

101,135

136,314

111,669

(단위: 건)

온라인 성매매 알선·광고 
신고 현황



젠더폭력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위한 지원현황
젠더폭력 피해 지원기관 모두 여성 피해자 상담 및 지원 비율이 높게 나타납 

니다. 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의 경우 20대 피해자 비율이 높으며, 

청소년 피해자 지원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료: 서울시, 1366 서울센터, 서울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 서울 스토킹 원스톱 지원센터 운영실적(서울시 정보공개 청구자료)

1366 서울센터 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

서울시 스토킹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

13세 미만 13-18세 19-29세 30-39세 40-49세 50대 이상 연령 미상

93.0% 83.1%

2.3%

91.3%

7.0% 14.6% 8.7%

성별 젠더폭력 피해자 지원 (단위: %) 연령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현황 (단위: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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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2023여성 남성 성별 모름



젠더폭력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위한 지원기관

피해자의 첫 상담부터 피해회복 단계까지 피해지원관이 함께하며 원스톱 통합 

지원(상담, 수사, 법률, 삭제, 심리상담, 의료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스토킹 피해자의 신속한 안전확보와 일상회복 지원을 위해 거주지 이전 지원, 심리 

상담, 법률 지원, 임시보호시설 입소, 의료 지원, 온라인 삭제 지원 등 원스톱 통합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젠더폭력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 등에게 긴급전화상담, 전화통화에 의한 초기상담, 

긴급보호를 실시하며 긴급피난처 제공, 보호시설 안내 및 연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

서울시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

여성긴급전화 1366 서울센터

✓

✓

✓

365일 24시간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교제폭력, 스토킹 피해자에게 상담, 의료, 

수사, 법률 등의 통합적인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바라기센터

✓




